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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이슈

■ 지난 5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3개국(한·중·일) 재무장관 회담
에서는 아시아 역내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합의됨.
아세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임.
주요 합의내용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의 기금확충, 역
내 감독기관 및 신용보증투자기구 설치, 역내 채권거래 활성화 등임.

■ 우선 아세안+3개국은 특정국가가 대외적인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을 보
완하는 형태로 아시아 각국이 달러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CMI의 기금총액을 당초의 800
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까지 확충하기로 함.
CMI는 지난 2000년 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되었으며, 현재 8개국이 참가하고 있고 발동 사례는 아직 없음.
기금총액 중 중국과 일본이 384억 달러씩, 한국이 192억 달러를 출연하고 나머지는
아세안 10개국이 분담하기로 함.
중국의일부로서홍콩도포함시켜중국출연기금중 42억달러를분담할수있도록함.
기금대출에 있어서는 현행 양국 간의 계약이 아니라 참가국 다수의 결의로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함.

ASEAN+3의
역내 금융위기 대응체계

지난 5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역내 금융위기 방지 및

공동대응 방안으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기금확충, 역내 감독기관 및 신용보증투자기구 설치, 역내 채권

거래 활성화 등이 합의됨. 이와 같은 외화유동성 안전망 및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보는 역내 회원국들의 신용

도 향상 등에도 기여할 전망임.

<표> CMI 기금총액 분담 비율

비율(%) 금액(억달러)
한·중·일 80 960

ASEAN 20 240
인도네시아

각 4%로 전체 16%
190.4

(각 47.6)
말레이시아
싱 가 포 르
태 국
기 타 4% 49.6

합 계 1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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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상기 CMI 기금출연 이외에 엔화자금의 이용 확대를 겨냥하여 다양한 자금지원계획을
표명함.
아시아 각국이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해 외환위기에 빠지거나 해외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외화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달러자금과 자유롭게 교환하
여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6조엔 규모의 엔화자금을 긴급하게 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또한 각국이 일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사무라이본드(엔화표시 외국채)에 대해 일본국제
협력은행(JBIC)을 통해 최대 5,000억엔까지 신용보증을 서주는 제도도 도입함.
아시아 역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엔화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
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기에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하
여 역내에서 엔화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

■ CMI 기금확충과 관련하여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상황 및 정책대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독
기관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치하기로 함.
감독기관은 각국의 거시경제, 통화, 금융감독체계 등을 감시·조사함.
각국 사무국의 상부기관으로서 외화를 공급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역내 전문
가들로 구성되는 자문단(Advisor Panel)도 설치함.
아직 회원자격이 없는 홍콩에 대해서는 기금대출 등 일부 의안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함.

■ 또한 아시아채권시장의 신용보증투자기구를 1년 이내 설립하고, 특정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을 국경을 초월하여 여타 회원국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에도 합의함.
특정 국가의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국에 거래계좌의 개설을 검토하는 등 각종 거
래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함.

■ 이번 아세안+3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장단기 외화자금 부족대책이 제시됨으로써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외화유동성 안전망 및 지속가능 성장기반이 확보된 것으로 평
가되며, 이는 아시아 역내 회원국들의 신용도 향상 등에도 기여할 전망임. KIF

<그림> 일본의 아시아 국가 금융위기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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